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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신 잣대 넘어 
학생 지원 가늠 척도

학생 수는 고교 선택 시 가장 먼저 찾아보는,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정보다. 대입에서 내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단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현재 고교 내신 체계상 학생 수가 많을수록 1등급을 받는 학생 수도 증가한다. 

소규모 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을 덜하면서 높은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어 학급 수와 학생 수가 많은 학교를 

찾는다. 하지만 학생 수로 알아볼 수 있는 있는 정보는 보다 넓고 깊다. 학교 알리미의 ‘학생 수’로 학교를 살피는 방법을 알아봤다.
취재 정나래 기자 lena@naeil.com 도움말 김덕경 교사(서울 대림중학교) 자료 학교알리미 

내신 1등급 규모는 기본, 

재수생 비율도 유추 

‘학교 현황’ 항목에서는 대개 학생 수만 파악

하는 경우가 많다. 시나 전국 평균보다 많으

면 상대적으로 내신 부담이 덜하다고 평가하

는 식. 하지만 학급 수와 교원 수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특히 인원은 많지만 교원 수나 학

급수가 적을 경우 교사와 깊은 소통이 어려울  

수 있다고. 교과 연계 활동 또는 전공·진로 탐

색을 중요시하는 현 추세에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다. 

‘졸업생의 진로 현황’에서는 진학율만큼 기타 

비율을 눈여겨볼 만하다. 기타 학생은 대학 

진학을 하지 않은 학생으로 대개 재수를 택

한 경우가 많다. 학교 알리미의 당해 진학 실

적과 학교 홈페이지의 진학 실적이 차이가 날 

경우 재수생이 활약했다고 판단한다. 이런 학

교들은 교내 내신 경쟁이 치열하거나 상위권 

학생 위주의 학습·지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알려졌다. 실제 N수생이 

많은 자사고와 교육특구 일반고의 기타 진학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배 이상 높다.   

고교 선택 돕는 
학교 알리미 

100% 활용법 ① 

학생 수

처음 학교 알리미를 접했다면 눈에 보이는 숫자들을 활용해 학교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각 항목에 게시된 숫자를 확인하고 연결해보거나 매 항목 하단의 소속 기초단체, 지방자치단체, 전국 평균과 교차해보며 

함의를 파악해보길 권한다. 학생 수에 대한 직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항목은 맨 상단의 ‘학생 현황’이다.

STEP 01 학생 현황 뜯어보기 

‘졸업생의 진로 현황’ 비교

구분
진학률

취업률 기타
전문대학 대학 국외 소계

강남 A일반고 3.8 36.0 0 39.8 0 60.2

강남구 8.3 40.4 0.1 48.8 0.4 50.8

서울시 19.4 40.9 0.3 60.6 1.6 37.8

전국 22.2 54.4 0.2 76.9 2.0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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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투자·활동 지원 많은 학교 궁금하다면 _지원 예산/학생 수 

최근 수시 확대로 인해 교내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다. 학생 수를 활용해 교내 활성화 정도는 

물론 학교의 지원 의지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다. 쉽게는 ‘예결산’ 항목의 세출 부분에서 교육 

활동과 관련된 지출 규모를 살펴 비교해볼 수 있다. 몇 개 후보 학교를 비교해보면 액수의 차

이가 눈에 보인다.   

고교 선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 알리미를 추천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열된 지표만으론 개별 학교의 특성을 비교해보긴 쉽지 않습니다. 숫자와 지표들을 조합하

고 교차하며 학교를 보는 법, <미즈내일>이 안내합니다. _편집자

내신 등급 ‘변수’ 미리 점검 _전·출입 학생 수/전체 학생 수 

전·출입율은 학생 수 변화와 직결되고 교내 분위기를 가늠하는 유용한 자료다. 전출 학생이 

많고, 전입 학생이 적으면 입학 시보다 총 학생 수가 줄어 내신 등급에 영향을 받는다. 또 전

출 학생이 많다면 성적 경쟁이 치열하거나 학교 프로그램이나 생활에 불만족하는 학생이 많

STEP 02 학생 수로 나눠보기

학교 알리미는 지역별 평균 비율은 알려주면서 개별 학교의 비율은 공시하지 않는 항목이 많다. 전출입 학생 비율이나 

동아리 참여율이 대표적. 하지만 내신 변수나 동아리 활성 정도를 알려면 학교별 정보가 꼭 필요하다. 

전체 학생 수에 전체 예산·지출 혹은 활동 학생 규모를 따로 계산하면 충분히 의미 있는 숫자를 얻을 수 있다.  

구분 총 학생 수
창체 동아리 자율 동아리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활동 지원 예산 1인당 지원액 동아리 수 참여 학생 수 활동 지원 예산 1인당 지원액

일반고 A 1673명 76개 1673명 1,500만 원 약 8,966원 159개 943명 410만 원 약 4,349원

일반고 B 1454명 53개 1454명 3,770만 원 약2만 5,930원 78개 853명 0원 0원

광역자사고 C 1246명 57개 1249명 700만 원 약 5,604명 70개 678명 0원 0원

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의 A 광역 단위 자사고는 지난

해 25명이 전학했다. 총 입학생 수가 429명임

을 알려주는 만큼 전출율을 5 .82%로 계산할 

수 있다. 해당 구 전출 학생 비율의 두 배, 서

울이나 전국의 세 배 수준이다. 

다만, 전입 학생이 그만큼 많아 전출입에 따

른 자녀의 내신 등급 변수는 거의 없다. 이 경

우 입학 후 내신 경쟁이 치열해 전학 가는 학

생이 많지만, 입시 실적이 우수하거나 학교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 전학을 

오는 학생도 많다고 유추할 수 있다.

또 ‘동아리 활동 현황’ 항목의 정규·자율 동아

리 지원금을 참여 학생 수로 나눠 1인당 지원

금을 따로 계산하면 학교별 동아리 활동 지원 

정도를 가늠할 수 있다. 

서울 대림중 김덕경 교사는 “학교에 따라 예

산 지원 편차가 크고, 총 지원금이 커도 학생 

수가 많은 경우 1인당 지원액은 소액인 경우

가 적지 않다. 자녀가 활동적이라면 꼭 따로 

계산해보라”고 권했다. 동아리 참여 학생 수

를 총 학생 수와 비교해 학교별 참여율을 비

교해보는 것도 좋다. 

전·출입 및 학업중단 학생 수 단위 명

동아리 활동 현황 단위 개, 명, 원


